[4강전]
“Again 2008!”
최혜용, “두 번의 준우승은 없다. 지난해 신인상 수상에 이어 매치플레이 우승까지 석권하겠다.!”
유소연, “매치플레이 우승컵만큼은 양보 못해!”
지난해 KLPGA 신인상을 놓고 연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 사이인 최혜용(19,LIG)과 유소연(19,하이마트)이 ‘매치플레이 여왕’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맞붙게 됐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골프클럽(파72, 6,381야드)에서 열린 두산 매치플레이챔피언십(총상금4억원, 우승상금 1억원) 4강전에서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쳤던 최혜용이 무명돌풍을 일으키며 4강전에 오른 ‘프로 2년차’ 이현주(21,동아회원권)을 맞아 7&5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로써 최혜용은 2년 연속 이 대회 결승전에 오르며 최근 2개 대회에서의 부진과 함께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모두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다. 
한편 8강전까지 심현화(20,엘르골프), 양수진(18,넵스), 안신애(19,푸마) 등 ‘슈퍼루키’들을 차례로 누르고 4강전에 안착한 유소연은 ‘국내 1인자’ 서희경(23,하이트)과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 김보경(23,던롭스릭슨)을 나란히 꺾고 4강에 올라온 ‘다크호스’ 정혜진(22,삼화저축은행)을 맞아 팽팽한 승부 끝에 2&1의 값진 승리를 거뒀다. 
최혜용과 유소연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건 옛 동료이자 친한 친구 사이. 하지만 지난해에는 생애 한번뿐인 KLPGA 신인상을 놓고 2008년 KL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 2008’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최대의 라이벌이기도 하다.   
라운드를 끝낸 최혜용은 “초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다. 긴장도 많이 했고 샷도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했던 것 같다. 덕분에 4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게 되었고 여기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후 최혜용은 “매치플레이는 18홀 모두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작년 이 대회에서 빨리 승부를 보려다가 (김)보경 언니에게 역전을 당했던 것 같아. 이를 교훈 삼아 올해는 인내심을 가지고 18홀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결승에 오른 유소연은 ”64강부터 4강전까지는 아무래도 (최)혜용이가 나보다는 덜 쳤기 때문에 덜 힘들겠지만(최혜용 79홀/유소연 89홀), 혜용이와 나는 18번홀까지 끈질기게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결승전을 내다본 뒤 “체력적으로는 혜용이가 유리하겠지만 18번홀까지의 인내하며 경기를 치른 경험은 내가 앞서기 때문에 경험적인 면에서는 내가 유리할 것 같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정혜진과 이현주가 맞붙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4위전은 오후 12시00분에 출발하며, 유소연과 최혜용이 맞대결하는 결승전은 오후 12시 08분에 티오프한다. 
두산중공업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4강전 하이라이트와 결승전 및 3,4위전은 Xports, J골프, 네이버, tu미디어를 통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계한다.
[4강전 승자 최혜용 인터뷰]
Q. 4강전에 들어가기 전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이)현주언니는 아마추어 때도 같이 라운드 해본 경험이 있는데, 몰아치기 능력이 있고,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불릴 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초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 

Q. 라운드를 끝낸 소감은?

초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다. 긴장도 많이 했고 샷도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했던 것 같다. 덕분에 4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게 되었고 여기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Q. 작년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올해 느낌 좋은지?

매치플레이는 18홀 모두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것 같다. 작년에는 빨리 승부를 보기 위해 쫓기다 보니 역전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를 잘 염두 해서 올해는 인내심을 가지고 18홀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Q. 결승전을 앞두고 각오 한마디?  

(정)혜진 언니나 (유)소연이 모두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상대를 누구로 결정됐든지 나는 안전하게 지키는 플레이를 가다가 기회가 왔을 때 버디를 잡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최근 2개 대회까지 시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이번 대회 계기로 상승세를 타고 싶다.

[4강전 승자 유소연 인터뷰]

Q. 정혜진과 라운드를 끝낸 소감은?

(정)혜진 언니가 어려운 파 퍼트와 어프로치 세이브를 너무 잘해서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혜진 언니와 똑같은 버디 찬스상황에서 혜진 언니보다 먼 거리에 있는 내가 먼저 버디를 잡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Q. 4강전 경기 내용면에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쉬운 점 없이 잘 마무리 한 것 같아 만족한다. (정)혜진 언니가 그린에 공을 올리지 못한 것이 많았지만 워낙 쇼트게임이 강해 흔들림 없이 파 세이브를 잘하더라. 어떻게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조바심이 날수도 있었는데 내 경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만족한다.

Q. 64강전부터 최혜용보다 더 많은 홀을 치르며 결승전에 올랐는데..체력적으로는 어떤가?(최혜용 79홀 / 유소연 89홀) 

아무래도 혜용이가 나보다는 덜 쳤기 때문에 덜 힘들겠지만, 혜용이와 나는 18번홀까지 끈질기게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혜용이가 유리하겠지만 오늘 오전(4강전) 오후(결승전) 핀위치가 같기 때문에 혜용이는 14번홀 이후의 핀위치나 코스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또한 18번홀까지의 인내하며 경기를 치른 경험이 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면에서는 내가 유리할 것 같다. 

Q. 결승전 전략은?

어제까지 경기를 TV로 보면서 다른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해보니, 버디를 많이 잡으려고 하기 보다는 파 플레이를 하면서 안전하게 지키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Q. 아마추어 시절부터 너무 잘 아는 상대를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워낙 아마추어 시절부터 선의의 라이벌로 또 좋은 친구로 잘 알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도 2번이나 연장전을 치르는 등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왕 힘들게 올라온 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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